
2)김굉필의 학통과 조선전기 호남사림의 학맥

조선 전기 호남지역 사류들의 학맥은 그 연원에서 대체로 다섯 그룹의 사문(師門)이 형성된 것

으로 생각된다.주로 16세기 초부터 그 중반에 걸쳐 이루어진 김굉필 최부(崔溥) 송흠(宋欽)

박상(朴祥) 이항(李恒)과 연결된 학문수수 관계가 그것이다.

먼저 김굉필의 학연이 전라도에 미친 것은 5년간에 걸친 유배생활과 관계 있다. 그의 호남

출신 제자들로는 최충성 이적 윤신과 최산두 유계린 맹권 장자강 등이 알려져 있다.

전자 3명은 뚜렷한 행적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무오사화 직전 김굉필

이 서울에 거주할 때 그 문하에 출입하던 문인들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
그러나 그가 사

사된 직후 지리산에서 도보로 내려와 모두 함께 문상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순천에서도 접

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 4명은 순천에서 사제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하다. 그 가

운데 특히 최산두와 유계린은 16세기 호남지역의 사림 형성에서, 그리고 김굉필의 학통을

다음 세대까지 잇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들이다.

최산두(1483∼1536)는 기묘사화 때 동복에서 15년간 유배생활을 보낸 기묘명현으로서 유배지

에서 장성의 김인후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2)
『하서집』의 연보에 따르면 김인후의 나이 10세 때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김안국에게 글을 배워 그의 문인이 되었다고 하나,양자의 객관적인 정

황으로 볼 때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학연이 맺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오히

려 김인후가 18세 되던 해부터 시작된 최산두와의 사제지연이 보다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생

각된다.
3)
따라서 현재 김안국의 문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김인후의 학통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이것으로 보면 김굉필의 학통이 최산두를 거쳐 김인후에게 이어진 다음,김인후로 하여

금 정철 기효간 변성온 양자징 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케 하였다.

유계린(1478∼1528)은 진사 공준의 아들로 순천에서 생장하여 맹권과 함께 김굉필에게 글을

배웠다.그는,김굉필의 동갑 계원이면서 학문의 도를 같이했던 최부의 사위가 된 후부터 주

로 처향인 해남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처부가 무오사화를 당하여 함경도 단천에 유배된 뒤,

그의 처부와 가장 가까웠던 벗이 순천에 이배되어오자 다시 순천에 돌아와 김굉필을 모시면

서 그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굉필과 최부는 김종직 문하의 동문으로서 무오년에

화를 입었고 훗날 갑자사화 때 유배지에서 같이 사사되었다는 점에서, 유계린은 김굉필을

스승 겸 빙부처럼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학연과 인맥에서 두 사람의 영향을 함께 받

았으며,그것을 다시 그의 두 아들 성춘 희춘에게 이어주었다.

유성춘은 기묘명현으로서 기묘사화 직후 28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타계하였다. 그러나 유

희춘은 을사명현으로서 선조 때까지 학명을 떨치면서 최상중 양주 조대중 나덕준 등에게

학맥을 이어주었다. 유배지에서 이루어진 김굉필의 교육활동과 그 사상적 영향에 대하여는

1) 『東儒師友錄』권8,山堂集跋.

2) 『하서집』권2,부록 서술.

3) 최산두의 행장에 “盖公之學 私淑於金 畢金寒暄 二先生之門 …… 是以以金河西柳眉巖之賢

皆承誨溯源矣”(『崔新齋先生實紀』, 부록下)라고 하여 김인후가 유희춘과 함께 최산두의 문인

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인후의 문집에서도 “先生與崔公 情契篤厚 爲之加麻 値

其忌日 必致齋”(『하서집』권3, 부록 연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의 사제지연이

두터웠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인후는 학문의 성취도가 가능한 18세 때부터 동복의 최산두

를 찾아가 김굉필 연원의 도학을 익혔으며, 장성과 동복의 중간 지점인 창평의 소쇄원에 자

주 들러 梁山甫와 친교가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의 학연이 최산두 유계린 등을 거쳐 김인후 유

희춘 등에게 이어짐으로써 이후 호남지역의 사림 흥기에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졌다.

최부(1454∼1504)는 나주 출신으로 한때 해남에 거주하면서 윤효정 임우리 유계린 등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4)

윤효정은 해남 윤씨의 중시조격 인물로서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는 기묘명현 윤구의 부친으로 최부에게 익힌 학문을 구 항 행 복 아들 4형제에게 물려

주었는데,윤항을 제외한 3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문명을 떨쳤다.특히 윤구는 중

종 때 언관직에 있다가 기묘사화로 화를 입고 향리에 유배되었으나 문장과 절행이 뛰어나

최산두 유성춘과 더불어 ‘호남삼걸’로 칭송되었다. 그의 강직한 기상은 14세 때 벌써 향시

의 과장에서 물의(物議)를 자담(自擔)하여 관찰사 앞에서 당당하게 그 시재를 발휘한 것에

서 엿볼 수 있다.그는 당시 의제발상론(義帝發喪論) 이란 글을 지어 세조의 왕위찬탈이 부

당함을 논박함으로써 선비들 사이에 전송되었다고 한다.
5)

그리고 해남의 윤씨 가문이 남평의 광산 이씨 문중과 통혼함으로써 양가가 결합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이중호가 윤구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는 나주 출신의 오겸과 함께 김굉필의

학통을 계승한 유우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학맥에서나 인맥에서 정통 사림파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 역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이중호의 아들 가운데 선조

때 동인계 사림의 영수가 된 이발이 나왔으니 이 가문이 바로 기축옥사에서 가장 참혹한 화

를 입은 집안이 되었다.

또 최부의 두 사위 가운데 하나가 나주 나씨 집안의 나질이었는데, 그의 아들 나사침을 위

시한 일문이 역시 기축옥사 때 큰 화를 입었다. 나사침은 이중호에게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학맥에서도 광산 이씨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세 가문과 함께 정여립사

건 때 같이 화를 당한 영광의 전주 이씨 집안도 해남 윤문과 두터운 연을 맺고 있었다. 이

응종 황종 홍종 3형제가 바로 윤구의 외조카인 동시에 그의 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임우리(1476∼?)는 을사명현 임억령의 숙부로서 18세 때에 사마시에 합격, 일찍부터 문장과

기절(氣節)로 이름을 떨쳤으나 관직을 멀리하여 평생을 산림의 처사로 지냈다. 임억령이 박

상의 문하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숙부에게 초학을 배웠으니, 가학으로 임우리를 거쳐 임억

령에게 이어진 학맥의 한 줄기가 최부와 연관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송흠(1459∼1547)은 최부의 5년 연하로서 두 사람의 집이 불과 10여 리 밖에 있었던 가까운

후배였을 뿐 아니라 관직에 처음 나갔을 때 최부에게 관인의 기본자세를 익혔을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
6)
그는 김굉필이나 최부처럼 사화에 직접 연루되어 화를 입지는 않았다.그러나 성

종 때 문과에 급제한 다음 관로에 올랐지만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하여 관직을 버린 뒤 중종

반정이 있기까지 다시는 관문에 출입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행의(行誼)는 김굉필이나

최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 역시 향리인 영광에서 후진교육에 진력함으로써 뛰어난

문인 학자들을 배출하였다.송흠의 교육활동이 대단했던 사실은 『조선유현연원도(朝鮮儒賢淵

源圖)』의 19기원 선생 가운데 호남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그가 한 연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입증된다. 양팽손 송순 나세찬 등이 모두 그의 문인이었고, 양팽손의 아들 양응

정 문하에서 정철 백광훈 백광안 최경창 최경회 이장영 최경운 정명세 등이 배출되

었다.
7)

4) 『東儒師友錄』권5,金文簡門人 崔錦南傳.

5) 정구복, 海南尹氏古文書解題 (고전자료총서 86-1, 『古文書集成』3 해남 윤씨편 正書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6, 6쪽.

6) 『海東野言』(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Ⅱ) 권2,민족문화추진회, 357쪽.　



박상(1474∼1530)은 송흠과 함께 당대의 관료들 가운데 최고의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인 동

시에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기에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사림파 선비였다. 일찍 부친을 잃은

그는 형 정으로부터 가학을 익혀 아우 우와 더불어 3형제가 세칭 ‘동국삼박(東國三朴)’으로

칭송되면서 문명을 떨쳤다. 그는 중종 초 대간직에 있을 때 과감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여 중

앙에서도 사림파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 박상에게 직접 글을 배운 제자들은 송순 임억

령 정만종 채중길 등이 있을 뿐이지만, 그는 중종 때 호남사림의 종장으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아울러 아우 박우가 진사시에 장원으로 뽑혀 명성을 얻은 뒤 강원도 관찰

사에까지 올랐으며, 특히 조카 순은 이조판서를 거쳐 정승에 오른 후 영의정으로만 14년을

재직하였을 만큼 화려한 문세를 떨쳤다. 따라서 박상이 조선 전기 명종 선조 때 호남사류

들의 중앙 진출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항(1499∼1576)은 만학으로 성리학에 일가견을 이룬 전라도 태인의 거유(巨儒)였다. 그는

김굉필 정붕의 학통을 이은 박영의 문인으로서 기묘사화 때 참혹한 화를 입은 김식에게도

글을 배웠다.이항이 평생 두터운 도의지교를 맺고 있었던 선비들은 주로 기묘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림파 인사들이었으며,그의 기절 또한 매우 강직하였다.어릴 적 한성에 살고 있

을 때 사화를 경험한 그는 모친과 함께 화를 피하여 태인에 은거하면서 많은 후진들을 길러

냈다. 김천일 김제민 변사정 기효간 백광홍 김복억 김후진 등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

왔으니,
8)
특히 이름난 의병장 다수가 배출된 사실과 함께 그들 대부분이 서인 당색을 띠었다

는 점이 주목된다.

16세기 사화기에 있어서 호남사림의 학맥을 대체로 이와 같이 보면, 크게는 김굉필 연원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김굉필과 최부 그리고 이항계의 학맥은 김굉필을 주

축으로 형성된 하나의 줄기였고, 송흠과 박상의 경우에는 각기 가학으로 독자적인 사문을

형성하였으나 사림파의 인물들로서 그들이 지향한 처세관은 차이가 없었다. 즉 그들이 추구

한 학문적 성격과 행동성향은 김굉필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뒤

에서 언급하겠지만 사림파의 사상적 기조가 된 김굉필의 도학사상과 송흠 박상이 추구한

학문적 목표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볼 때 조선 전기 호남사림의 학맥은 김굉필계의 학통이 큰 줄기를 이룬 가운데 그의

사상적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오사화를 계기로 전라도의 유배지에서

이루어진 그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은 사화기 호남지역의 사림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소학』의 실천적 윤리관을 근간으로 한 그의 도학사상이 최산두 기준 유성춘 등의 기묘사

림에게 이어진 다음, 명종대의 김인후 유희춘 등을 거쳐 기대승 이발 등에게 계승됨으로

써,선조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사림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사림정신의 원류가 되었던 김굉필의 도학사상은 무엇보다도 의리정신과 실천궁행을

중시하였다. 사화기의 호남사림은 이와 같은 도학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참여에 적극성을 띤

한편 실천적 경세의지를 강조하였다.따라서 반대세력의 반발과 함께 그만큼의 정화(政禍)를

불러오게 마련이었다. 기묘사화를 전후하여 시작된 피화로부터 을사사화와 안서순사건을 거

쳐 기축옥사에 이르기까지 거듭 이어진 수난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전라도 재지사림의

갈등과 분열에서 비롯된 기축옥사로 말미암아 도학사상의 흐름이 변질되면서, 마침내 조선

전기 사림계 전체의 분열 대립 양상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시 호남사림계의 핵심인물들이었던 정철과 이발의 반목 불화에서 싹튼 도내 동서

7) 양응정,『松川集』권4,부록 言行錄 ;『松川集』권5,行狀.

8) 이항,『일재집』권3,부록 문인록.



사림의 대립관계야말로 기축옥사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축옥사를 전후하여 나타난 호남사림의 분열현상은 그들의 학문성향과 처

신의 방법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재지사림의 분열 대립의 현상은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운동에서도 의병집단의 결합성향에 차이를 나타낸 배경으로 작

용하였다.동인계 사림이 주로 관군측에 참여했던 데 반하여,서인계 사림은 김천일 고경명

등이 주도하는 민병측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